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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eijing Chaoyang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이 최근 Chaoyang Park와 Junwangfu Hotel에서 개최됐다. 100개 이상의 차 브랜드가 참석한 이 행사는 다과회, 차 관련 시 낭송회, 중국 전통 공연 등을 선보이며 국내외 많은 손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Junwangfu Hotel에 들어서면 멀리서 구친의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온다. 이 고풍스러운 정원 스타일의 건물은 전시 및 디스플레이, 인터랙티브 체험, 몰입형 쇼핑 등 새로운 문화 체험을 위한 4개의 독특한 공간으로 구성된 차 문화 리셉션 홀로 변신하여 방문객에게 중국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투어를 제공한다.
 
또한 향 의식, 이케바나 꽃꽂이, 한푸 공연, 차 관련 시, 차 시음, 꽃 찾기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과 ‘차와 커피 테마 살롱’과 ‘선셋 뮤직 파티’와 같은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도 마련되어 젊은이들에게 차를 마시며 친구를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베이징의 차오양구는 차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전통찻집과 새로운 차 음료 매장이 베이징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다.
 
페스티벌이 시작된 날, 차오양구는 차 향기 투어 지도를 공개해 CBD, 싼리툰, 왕징, 솽징 등 12개 비즈니스 지구에서 차 향기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을 소개했다.
 
앞으로 차오양구는 문화 소비의 형태를 더욱 풍요롭게 하여 국제 소비 센터, ‘차 향기의 도시’, ‘정원 도시’로 발전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 1번지’로 알려진 차오양구에는 중국 주재 대사관, 국제 언론 기관,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모여 있다. 중국 차 시음은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중국 문화와 미학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 홍차, 아르헨티나 마테차와 같은 세계 각국의 차 음료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다. 차를 매개로 친구를 사귀는 차오양구는 차의 향기와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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